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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오픈사이언스로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따른 대학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오픈데이터의 정의와 관련 정책, 일본의 오픈사이언스 관련 정책 

사례를 조사한 후, 일본 소재 65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 데이터 관리 규정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일본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에서 주로 도출된 구성요소는 총 7가지로,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소유권을 갖는 주체로 87.69%가 연구자를 

꼽았으며, 대학의 책무는 연구데이터 관리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정비로 분석되었다. 또한, 65개교 중 84.62%는 

대학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연구 성과물 업로드를 지원하는 기관 리포지토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만이 대학도서관

을 통해 연구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진화하는 연구 환경에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research data management guidelines for university-level research 

data management in the rapidly changing research environment of open science. To this end, we 

investigated the definition of open data, related policies, and examples of open science-related policies 

in Japan, and then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regulations in 65 

universities in Japan. There are seven main component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regulations 

in Japan, and 87.69% of researchers are considered to be the main entity that manages and owns 

research data, and the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ies are analyzed as maintaining an environment 

to support research data management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84.62% of the 65 universities 

operate institutional repositories that support the uploading of research outputs, and only 20% provide 

research data management services through university libra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data management regulations 

that are the basis for research data management services performed by Korean university libraries 

in the evolving researc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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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3년 5월 11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

로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였으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

환은 일상생활뿐만이 아닌 연구 환경에서도 결

코 무시 못 할 큰 영향을 주었다. 비대면 환경의 

확산과 뉴스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

성 대두와 함께 글로벌적인 연구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의 협업형 연구가 새

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

한 데이터 집약형 연구 패러다임의 확산과 함

께,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오픈협업과 같은 

새로운 연구 환경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오

픈사이언스가 지목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

한 각종 제도와 학술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이 

대두되었다(최희윤, 서태설, 2020). 국내 또한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개방형 혁신 연구기반의 구축을 위한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을 17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

시하는 한편, 법률적으로는 ‘국가연구데이터 관

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

고하는 등 오픈사이언스를 위한 준비를 시행하

고 있다. 

이렇듯 오픈사이언스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

이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데이

터 관리계획에 따른 관리와 데이터 리포지터리 

운용을 기반으로 한 연구데이터의 재사용과 공

유를 제안하는 오픈데이터이다. 학술지 논문과 

같은 연구 성과물의 공유를 통한 오픈액세스는 

이미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또한 OAK(Open Access Korea) 등을 

통해 협력체를 구축하고 각 대학에 기관 리포

지터리를 보급하는 등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성과물이 아닌 연

구 과정에서 생성된 일련의 데이터를 관리 및 

공유하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오픈데이터

를 위한 전략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1월 발표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안)’은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공유커뮤니티 형성 촉진’, ‘국가연구데

이터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제안하였고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8) 이

를 바탕으로 2020년 1월부터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이 운영되고 있으나, 연구기관 중 하나

이자 연구자를 육성하는 기관인 대학에서의 연

구데이터 관리는 미흡하다. 

미래의 연구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다수 위

치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기관 내 학술 연구 

관행을 규율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침을 마련하

고 있으며, 이러한 지침은 연구 품질을 위해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Yi et al., 2019). 이러한 

오픈사이언스 및 오픈데이터와 관련하여, 해외 

연구 선진국의 대학 차원에서의 관련 규정 및 지

침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국내의 경

우 부족한 실정이다(장수현, 남영준,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오픈사이언스의 급속한 확

산 등 새롭게 변화하는 연구 환경과 관련하여 연

구개발기관과 같은 타 연구기관에 비해 제도적 

환경 마련이 미흡한 대학에서의 연구데이터 관

리 지침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함에 있다. 이

는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에 있어 관련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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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

작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Nhendodzashe & Pasipamire, 2017).

이를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오픈사이언스의 정의와 

개념을 조사하고, 오픈사이언스 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대학에서

의 연구데이터 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대학 대상 오픈데이

터 관련 정책과 실무를 조사하고 국내의 사례

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연구선진국 중 미

국, 영국, 호주와 같이 이미 국가 주도의 오픈데

이터 정책이 정착되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

는 국가가 아닌 상대적으로 관련 정책이 성숙

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을 조사 대상

으로 선택하였다. 셋째, 일본에 소재한 796개의 

대학 중 2024년 8월 22일 기준 연구데이터 관

리 규정을 수립한 65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

데이터 관리 규정 내용과 이와 연계된 대학도

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 여부, 기관 리

포지터리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통한 

정량적 목표 제시와 개별 대학의 오픈사이언스 

실천을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 지침 마련 확산

을 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오픈사이언스와 연구데이터

오픈사이언스는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의 

공개, 그리고 연구 참여 범위의 확대를 통한 지

식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으로, 학술 논문

으로 대표되는 연구성과물의 공개를 다루는 

‘오픈액세스’와 연구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

의 공유에 집중한 ‘오픈데이터’, 연구자들의 공

동 연구 환경 확대를 의미하는 ‘오픈협업’으로 

구성된다(최희윤, 서태설, 2020). 이러한 오픈

사이언스는 새로운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대두

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선진국에서 오픈사

이언스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UNESCO

에서 제안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의 개념은 4

개의 가치와 6개의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Camkin et al., 2022),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중,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연구데이터의 보존과 관리를 기반으로 한 공유

를 제안하는 오픈데이터는 UNESCO에서 제

안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의 원칙 중 ‘투명성 

및 재현성’과 결합하여 볼 수 있다. 즉, 연구데

이터의 관리와 공유를 통한 오픈데이터의 실천

은 연구윤리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연구의 투명

성과 재현성을 보증하는 한편, 더 나아가 데이

터의 재사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선행연구

와 오픈사이언스 관련 정책에서 다양하게 제시

되어왔다. 국내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제2020-102호에서는 연구데이터를 ‘연구개

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

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

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0-102호), 2023년 9월 27일에 입법예고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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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픈사이언스의 가치와 원칙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제정안’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

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같이 나타난다. 특히 국가연구데

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서 언급된 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연구 개발성과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임을 언급하는 등 연구 

결과의 재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법제처, 2023). 또한, 연구데이터의 재

이용과 보존적 가치 등을 강조하는 정의 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박지원, 장우권, 2021), 연구

결과의 재현성과 함께 다양한 연구데이터의 정

의에서 일부 공유하고 있는 요소들로는 연구데

이터의 생산 시점과 생산 주체 등으로 나타났

다(장수현, 남영준, 2024). 

이러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써 국내의 

경우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이 2020

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DataOn의 비전은 

‘연구데이터의 지식자산화를 통한 국가R&D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성장 기여’ 

이며, 2024년 8월 기준 1,944,543개의 데이터셋

이 보존 및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데

이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등 국내 9개의 연구개발기관과 연계하

여 수집되고 있으며, 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등

록, 분석, 마이드라이브, 연구자 커뮤니티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연구데이터 관리는 전세계적으로 대학도서

관이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역할로써 제안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인 자료 수

집, 조직 등에 더해 대학도서관이 기존에 수행

하던 연구지원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데이터 관리를 기반으로 한 공유와 재사용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Lage 

et al., 2011). 이렇듯 연구데이터의 관리는 도서

관, 특히 대학도서관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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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모기관인 대학 

내의 연구자와 연구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족시

킬 수 있다. 또한 사서와 연구자들은 연구데이터

의 보존과 관리가 도서관의 핵심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Masinde et al., 2021).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중 하나인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법․제도, 시스템, 인적 자원

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법․제도는 대학이 기관 내 연구자들에게 연구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여건으로써의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과 크게 관

련이 있으며, 해당 정책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

기 위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Nhendodzashe 

& Pasipamire, 2017). 시스템의 경우,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한 연구데이

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

요한 리포지터리, 더 나아가 개별 대학의 기관 

리포지터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으로 인적 자원의 경우,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

스를 제공하는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역량(김규환 외, 2023), 대학의 연구자들

이 사서에게 요구하는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

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Martinez-Uribe, 

2009)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에 따

라 대한민국의 대학도서관은 모기관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동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도서관 

관련 최신 중장기 계획인 ‘제3차 대학도서관진

흥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비전은 ‘미래 

교육과 연구 혁신을 이끄는 모두의 대학도서

관’으로 대학도서관의 교육․연구 지원 서비

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5월 제

8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또한 추진

과제 ‘3-3-2. 도서관 데이터 공유 및 연계’를 

통해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대학 

연구정보 관리․분석을 위한 데이터 표준 관

리체계 확립을 제안하는 등, 연구지원기관으로

서의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다해야 함을 제안하

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대학도서관의 연구 지원 서

비스 환경과 발맞추어 국외의 대학도서관에서

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데이터 관

리와 교육, 큐레이션을 담당하는 전문 사서인 

연구데이터사서가 근무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김규환, 박종도, 2023), 국내 또한 대학

도서관의 연구데이터사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직무와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김규환 외, 2023) 연구데이터사서 육성과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대학도서관의 인적 자원에 대한 제도 외적 

측면인 법․제도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을 살

펴보았을 때, 대학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지침 중 

‘연구데이터’ 관련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지침

의 비율이 전체의 5.91%에 불과하는 등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장수현, 남영준, 2024). 

2.3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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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오픈데

이터의 실천을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

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지

침 수립을 위한 제안점을 국외 연구선진국 중 

하나인 일본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

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데이터의 관리의 중요성을 분석한 선행연

구와 대학도서관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연

구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조사

하였다. 

먼저, 연구의 투명성 및 재현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윤리 확보 수단으로써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Zhaksylyk et 

al.(2023)은 전 연구 주기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연구 진실성을 위협할 수 있는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오

픈사이언스의 실천을 위한 연구데이터의 공유를 

제안하였다. Dunie(2017) 또한 과학의 가장 기

본적인 토대 중 하나인 연구의 재현성을 확보하

기 위한 수단으로 강력한 데이터 관리 정책, 문서

화와 데이터 관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바탕으

로 한 대학도서관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 사례

를 분석한 연구 또한 다수 진행되었다. 심원식

(2019)은 호주의 연구데이터 정책 및 실무 맥

락을 사례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호주의 

대학도서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데이

터 서비스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다수의 호주의 대학도서관은 기관 리포지터리

와 오픈액세스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

탕으로 연구데이터 정책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

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하였으며, 호주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

리에 관한 정책은 대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고 있었다.

김규환과 박종도(2023)는 북미 대학도서관 

50개의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연구데이터 관련 

서비스 사례와 서비스 담당 사서의 직책명과 직

무 내용을 분석하여 계층 관계를 도출하는 한편, 

연구데이터 관련 서비스의 제공 주체의 직책명 

중 미국도서관협회 인증 교육기관으로부터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사서 자격을 갖춘 ‘Librarian’

이 다수 포진됨을 고려하여 대학도서관 사서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연구지원서비스가 점차 

연구데이터 관련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음을 주

장하였다. 

Rice(2022)는 영국 내 대학교 중 최초로 연

구데이터 관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

탕으로 다양한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실

시한 에든버러 대학의 사례를 통해 대학의 연

구 데이터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

으로써의 연구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또한, 연구데이터 관리 지침의 수립을 바탕

으로 한 대학도서관에서의 연구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앞서, 대학도서관에서의 연구데이터 관

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을 다룬 연구 또

한 진행되었다. 浦田穣司(2024)는 2023년 4월 

연구데이터 관리․공개 정책을 책정 및 공개한 

일본 도시샤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데이터 정책 

제정과 관리 기반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주장하

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

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의 노력이 필수

적임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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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오픈데이터 관련 정책 
사례 분석

3.1 일본의 오픈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

3.1.1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5개년 계

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1996~2000)을 시작으로 지

금까지 5개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0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과

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21

년부터의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

본계획'으로 계획명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신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제6기 과학기술․이

노베이션 기본계획이며, 2021년 3월 26일 국무회

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제6기 과학기술․이노

베이션 기본계획의 목적은 제5기 과학기술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개념인 ‘사이버 공간 4.0'에서 

더 나아가,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고도로 

융합한 시스템을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양립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인 ‘Society 

5.0’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즉, Society 5.0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강인성을 갖추고, 국민의 안

전과 안심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이 다

양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이 제6

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

향으로 ‘종합지식에 의한 사회변혁'과 ‘지식과 

사람에 대한 투자의 선순환'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서 오픈 사이언

스와 데이터 기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

운 연구 시스템 구축이 하나의 정책 목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기관 리

포지토리를 보유한 모든 대학-대학공동이용기

관법인-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의 데이터 정책 

수립률 100%와 공모형 연구비 162개 신규 공

모분에서 2023년까지 데이터관리계획(DMP) 

및 이와 연계된 메타데이터 부여 체계 도입률 

100% 달성을 정량적 목표로써 설정하는 등, 대

학 내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 기반 마련을 강

조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정책 수립률과 데이터 관

리 계획과 연계된 메타데이터 부여 체계 도입

률이 주요 정량적 수치 목표로 설정됨에 따라, 

2020년 교토대학, 나고야대학이 연구데이터 정

책을 책정․공개하였다(浦田穣司, 2024). 또한, 

2021년 7월에 대학ICT추진협의회(이하 AXIES)

에서 ‘대학의 연구데이터 정책 수립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앞선 2개 대학의 연구데

이터 정책 사례와 함께 후속 대학의 연구데이

터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

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4년 8월 기준 일본 

대학 796개 중 65개의 대학이 현재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AXIES에서 제시한 대학의 연구데이터 정

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은 연구소 등 타 연구 기관이 아닌 대학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을 사명으로 하는 일본의 국가연구개발

법인과 학문의 중심으로서 연구자의 활동으로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이 생성하고 활

용하는 연구데이터의 특성과 연구데이터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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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AXIES, 2021). 또

한 대학의 책임감 있는 연구데이터 대응 방법 

마련이라는 목적 외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은 대

학 내 교직원과 관련 부서가 공통의 인식을 가

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써의 

대학 차원에서의 연구데이터 정책 마련의 필요

성을 주장하고 있다. 

3.1.2 NII 기관 리포지터리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정보시스템연구기구 국

립정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이하 NII)는 일본 내 다양한 학술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학술종합연구소이다(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 

情報․システム研究機構 国立情報学研究所, 

[n,d]). 2024년 8월 기준 NII는 클라우드, 네트

워크, 학술정보유통, 정보보안, 인증기반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을 위한 서비

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NII 학술기관 저장소 구축 연계 지원 사

업을 통해 대학․연구기관과 같은 학술기관에 공

용 저장소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가 학술기관 저장소 데이터베이스(Institutional 

Repositories DataBase, 이하 IRDB)이며, 현재 

IRDB를 활용하고 있는 학술기관은 총 793개로 

2024년 기준 일본 내 전체 대학의 개수가 796

개임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확

인할 수 있다. 각 학술기관은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IRDB에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일본의 

CiNii, OpenAIRE 등의 학술정보 플랫폼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검색될 수 있

으며, IRDB 자체에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리포지터리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IRDB, 

(n.d.)). 

논문, 연구보고서와 같은 연구성과물의 관리

와 공유에 초점을 맞춘 IRDB와 더불어, 2022

년 서비스 개시된 ‘GakuNin RDM’은 NII가 개

발하여 제공하는 연구 데이터 관리 기반 플랫폼

이다. 현재 GakuNin RDM을 이용하고 있는 일

본 내 대학․연구기관은 122관이며, GakuNin 

RDM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연구

데이터 관리 서비스는 ① 프로젝트/멤버 관리, 

② 저장 스토리지 연결, ③ 로그 보존, ④ 데이터 

분석 서비스, ⑤ 웹 서비스 연계, ⑥ 연구데이터 

저장소 연계로 총 6개이다. 또한, GakuNin RDM

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제공

되어, 대학과 같은 도입 기관이 NII에 이용 신

청을 한 후 별도의 설비 구축 과정 없이 약 1개

월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는 이점을 지니며 이 외에도 견고한 정보 보안

성과 저장 스토리지의 유연성, 공적 연구자금

에 기반한 연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록 

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

지고 있다(浦田穣司, 2024).

3.1.3 일본의 오픈사이언스 관련 정책 양상 

일본의 오픈사이언스 관련 정책 양상은 다음

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2001년 발표된 

e-japan 전략은 정부 데이터의 공유를 촉진하

는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등 오

픈사이언스의 실현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의 기

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후, 일본은 

2013년 G8 오픈데이터 헌장에 가입하여 비공

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정부 데이터의 기본적 

공개를 보장하는 등 데이터의 개방성을 강화하

는 등 오픈사이언스와 관련된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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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이하 JST)가 2015년 일

본 오픈사이언스 서밋을 주최해 오픈사이언스

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였으며, 

2015년 발표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6~ 

2020)을 통해 처음으로 오픈사이언스를 중요

한 정책 분야로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1년 발표된 제6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기본계획으로 일본은 오픈사이언

스와 연구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

며,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데이터 관리를 통한 연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접근성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후, 

2022년 발표된 ‘오픈사이언스 촉진을 위한 연

구성과의 취급에 관한 JST의 기본방침’은 대학

을 포함한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 연구성과물과 연구데이

터의 공유를 위한 기관 리포지터리가 국가 차

원에서 보급․지원되었다. 

3.2 국내 오픈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

3.2.1 오픈데이터 관련 정책 양상

국내 오픈데이터 관련 법․제도는 과학기술

기본법과 1995년 발표된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바탕으로 함과 동시에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이는 개방형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여 데이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반으

로 한 적극적인 소통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

춤형 서비스 창출, 과학적 행정의 구현을 추진

하였다. 이러한 정부 3.0은 국내 오픈데이터 정

책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추진된 ‘공공데

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함

께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였다.

이후 2015년,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개최 및 과학기술혁신과 오픈사이언스의 촉진

을 위한 ‘대전선언문’을 발표하고 국가정보화기

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오픈사이언스 

확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또한, 202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전세계의 오픈액세스 

연구성과물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오픈액세스 플랫폼인 AccessON을 서

비스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 전환에 맞춰 데이터 기반의 새

로운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의 오픈사이언스를 위한 노력을 시행하는 한편 

2020년 1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의 

정식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연구데

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기반으로 한 오픈데이터

의 실현을 야기하였다.

3.2.2 OAK국가리포지터리

오픈사이언스의 확대와 관련하여, 대학, 연구

소와 같은 연구기관을 위한 기관 리포지터리 개

발 및 보급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OAK국가리포지터리를 확인할 수 있다. OAK

국가리포지터리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

가도서관 지식콘텐츠 창조적 관리 및 확산 사

업’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5년 뒤인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국가

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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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오픈사이언스의 실현을 통한 국가 연구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OAK 리

포지터리는 오픈액세스 아카이브로써 국내 다

양한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보

급되고 있으며, 2024년 8월 기준 47개의 기관

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OAK 리포지터리의 주요 특징은 연구

기관에서 생산하는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의 포맷

과 자료유형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비교적 아카이

빙이 간편하다는 것이며, 60개 이상의 지식정보 

포맷을 아카이빙 할 수 있다. 또한, OAK 리포지

터리는 글로벌 식별자로의 표준화를 통해 지식정

보 공유 및 확산에 적합하며, 매년 연구기관에 리

포지터리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3 국내 오픈데이터 관련 정책과의 비교․

분석

오픈사이언스가 학술․연구 정책적 측면에

서 일본 내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는 2013

년 G8 과학장관회의 개최이며, 유사한 시기에 

대두된 여러 연구 부정행위사건 발생으로 인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이와 관련하

여 볼 수 있다(青木学聡, 2024). 국내의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2007년 2월 과

학기술부 훈령 제236호로 최초로 제정된 이후, 

2023년 7월 17일에 교육부훈령 제449호로 전

부 개정되었으며 연구데이터와 오픈사이언스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연구데이터의 접근성, 상호 운용성, 재사

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계적 표준인 FAIR 

원칙을 채택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데이

터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오픈사이언스의 한 축인 오픈데이터는 연구윤

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연구의 투명성

과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연구의 재현

성을 보장하여 연구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연

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양 국가에서 주

목하고 있다. 오픈데이터 및 연구데이터 관리

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

이션 기본계획과 국내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

획(2023~2027), 그리고 NII 기관 리포지터리

와 OAK 국가 리포지터리, DataOn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

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은 모

두 새로운 연구 환경에 발맞추어 개방형 혁신 

연구기반을 구축을 목표로 국가차원의 연구데

이터 플랫폼 마련, 연구지원 서비스 고도화 등

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5차 과학기

술기본계획(2023~2027)이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에 보다 초점

을 맞춘 것과 비교하여, 일본의 제6기 과학기

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은 대학에서의 오픈

데이터 전환을 위한 목표로써 데이터 정책 수

립률 100%와 데이터관리계획 및 연계 메타데

이터 부여 체계 도입률 100%와 같은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는 등 대학에서의 연구데이터 관

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IRDB와 OAK 리포지터리는 국가 차

원에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위해 개발되어 제

공되고 있는 기관 리포지터리 지원 서비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 리포지

터리에 아카이브된 연구성과물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관리 및 공개하는 IRDB와는 다

르게, OAK 리포지터리는 PDF, HWP,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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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포맷과 자료유형의 지식정보를 아카

이빙할 수 있으며, 외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개

방형 서비스,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활용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GakuNin RDM과 DataOn은 연구데

이터의 공유와 관리뿐만이 아닌 연구데이터의 

분석, 연구 프로젝트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오

픈데이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포털이라는 공통점을 가졌으나, 주 참

여 기관의 성격, 연구데이터 등록 절차 등은 서

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GakuNin RDM은 

일본 내 대학과 연구기관 만을 서비스 도입 대

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비해 DataOn의 데

이터셋 제공처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회원 가입을 통해 연구

자 커뮤니티, 연구데이터 등록, 포털 내 연구데

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마이드라이브 서

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 

모두, 2020년대에 들어 오픈사이언스 및 연구데

이터 관리 정책을 제도화하였으며, 오픈액세스

를 위한 리포지터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

여 기관에 제공하였다. 또한, 이때 FAIR 원칙

과 같은 범국가적 표준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

대 확산된 기관 리포지토리는 연구기관 중 하나

인 대학의 오픈사이언스의 확충에 큰 영향을 주

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양한 오픈사이언

스 관련 정부 정책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한 

디지털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일본의 경우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의 데이터 공유 인프라를 

보다 더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이노

베이션 기본계획’, ‘대학의 연구데이터 정책 수

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가계획을 통한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일본 소재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분석

4.1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 

소재의 796개의 대학 중, 2024년 8월 22일 기준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을 수립한 65개 대학을 대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65개 대학의 정보는 

AXIES 연구데이터관리분과위원회에서 수집․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AXIES 연

구데이터관리분과위원회는 일본 내 대학에서 

연구데이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대학의 

명단을 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의 명단을 

수집하여, 직접 규정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분

석 기초자료로써 활용하였다. 이때, 해당 규정 

명에 연구데이터 외에도 ‘학술데이터’, ‘데이터’ 

등을 사용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연구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공유와 관리를 통한 

오픈데이터가 아닌, 연구성과물의 공유에 초점

을 맞춘 오픈액세스 관련 규정은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분석 내용은 

①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명, ② 연구데

이터 및 연구자 정의 여부, ③ 연구데이터 관리 

주체, ④ 대학의 책임과 지침 변경가능성의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을 마련한 6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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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학도서관에서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 및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유무를 파악해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2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분석 결과

4.2.1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명

일본 소재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수

립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났다. 대학 796개교 중, 약 8.16%에 불과한 65

개의 대학만이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규정

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교토 대학

과 나고야 대학이 각각 ‘교토 대학 연구 데이터 

관리 및 공개 정책’과 ‘나고야 대학 학술 데이터 

정책’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개 

대학, 2022년에는 7개 대학, 2023년에는 24개 

대학, 2024년에는 30개 대학이 관련 규정을 수

립하며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수립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정명 중 

데이터의 정의와 관련하여 89.2%(58개)의 대

학은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9.23%(6개)가 ‘학술데이터’, 1.54%(1개)가 ‘데

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규정은 관

리 대상을 연구데이터로 지칭하고 있었다. 지

침명의 경우, <표 1>과 같이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49.23%(32개)의 대

학이 규정한 ‘데이터 정책’이였다. 즉 약 절반 

정도의 연구데이터 관련 지침은 ‘대학명’과 ‘연

구데이터, 혹은 학술데이터 정책’을 결합한 형

태로 나타났으며 관련 예시로는 ‘나고야 대학 

학술 데이터 정책’, ‘국립 대학 법인 치바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2.2 연구데이터 및 연구자 정의 여부

일본 소재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65개

는 모두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설정하여 해당 규

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었으며, 52.31%(34

개)의 대학은 이에 더해 연구자의 정의를 추가

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데이터의 정의의 경우, 65개 중 거의 대

부분의 규정에서 ‘해당 대학교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수집 또는 생성된 모든 데이터’의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더해 해당 데이터

의 디지털, 비디지털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

인 정의를 내린 대학은 44.62%(29개)로 나타

났다. 연구자의 정의의 경우, 각 지침에서 다양

한 연구자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학 소속의 교직원과 연구원뿐만이 아닌 대학

원생을 포함한 학생을 연구자로 주로 포함하고 

있었다. 

구성 내용 빈도(개) 비율(%)

데이터 정책 32 49.23

데이터 관리 및 공개 정책 26 40.00

데이터 관리 정책  3  4.62

데이터 관리활용 정책  3  4.62

데이터 관리공개활용 정책  1  1.54

합계 65 100

<표 1> 연구데이터 관련 지침명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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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명 개념 정의 비고

오사카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본 정책에서 ‘연구 데이터'라 함은 본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자가 취득, 수집, 생성한 정보 또는 이에 부수되는 활동으로 

생성된 정보를 말하며, 디지털 여부를 불문한다.

연구데이터의 디지털, 

비디지털 여부 정의 

나가사키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본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자가 생성 또는 수집한 정보

오사카 교육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본교의 연구 활동을 통해 수집 또는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말하며, 

디지털과 비디지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중 본 정책의 관리대상

은 연구자 본인이 관리대상으로 정한 디지털 연구데이터로 한다.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관리대상 명시 

국립 대학 법인 시가 대학 

데이터 관리․공개 정책

디지털 또는 비디지털을 불문하고 해당 연구 데이터의 설명 자료 

및 그 취급에 관한 절차 정보, 라이선스 및 권리에 관한 정보, 

이를 생성하게 된 가공․분석 도구, 프로그램 코드 및 그 실행 

환경에 관한 정보, 연구 과제 등 관련 자료 전반에 포함되는 

정보

<표 2>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연구데이터 정의 사례 예시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명 개념 정의 비고

가나자와 대학 

학술데이터 관리 정책

본교에서 학술연구활동 또는 교육활동을 하는 자 또는 그 활동에 

관여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자 등에는 교직원 등 본교와 고용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함

가가와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본 정책에서 연구자라 함은 교직원, 학생, 연구원 등 본교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류큐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본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하는 모든 자

국립 대학 법인 시가 대학 

데이터 관리․공개 정책

연구자라 함은 본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자로써 본교와 고용관

계에 있는 교직원, 본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나 본교의 제도를 

이용하여 본교에 받아들인 학생, 학생 등 이외의 자로서 본교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로서 본교에서 시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

는 기타 인원을 모두 포함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연구원을 포함

<표 3>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연구자 정의 사례 예시 

4.2.3 연구데이터 관리 주체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

구데이터 관리의 주체의 경우, <표 5>와 같이 

분석되었다. 87.69%(57개)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에서 연구자가 연구 데이터를 적절히 관

리․보존하고, 더 나아가 공개를 통한 오픈데

이터의 실현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대상으

로 설정되었다. 10.77%(7개)의 연구데이터 관

리 규정은 이러한 연구데이터 관리의 책임을 

대학과 연구자가 공동으로 지녀야 함을 밝히고 

있었으며, 단 1.54%(1개)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만이 연구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연구자가 

아닌 대학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4.2.4 대학의 책임과 지침 변경가능성

오픈데이터의 확립에 있어서의 대학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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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명 연구데이터 관리 주체 관련 항목 비고

에히메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본교의 구성원으로서 연구 및 교육 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연구
자 등'이라 한다.)는 연구 데이터에 대해 최대한의 책임을 지며, 

연구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한 메타데이터를 부여하는 등 연구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보존하고, 널리 사회에 공개하여 그 활용
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립 대학 법인 치바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원칙적으로 연구데이터를 수집 또는 생성한 본교 연구자는 연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교 연구자는 연구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 및 윤리적 요건 등에 따라 이 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본교 연구자는 연구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 및 윤리적 요건 등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가능한 경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공개한다.

오카야마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본교 및 연구자는 각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법적 및 
윤리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연구데이터를 사회에 공개하고, 

그 활용을 촉진한다.

연구데이터 관리의 
공동 책임 주체 제안 

가나자와 대학 
학술데이터 관리 정책

본교는 연구자 등이 학술데이터의 관리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술데이터의 거버넌스 구축 및 유지를 통해 연구자 등의 
연구를 촉진하고 학술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다. 

대학이 학술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지님

<표 4>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연구데이터 관리 주체 사례 예시 

구성 내용 빈도(개) 비율(%)

연구자 57 87.69

공동 주체  7 10.77

대학  1  1.54

합계 65 100

<표 5> 연구데이터 관리 주체 분석 결과

과 데이터 관리 규정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하

여, 1.54%(1개)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을 제

외한 모든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은 대학의 역할

을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학

의 역할은 ‘연구데이터의 보존․관리․활용 지

원하는 환경의 정비’로 대표될 수 있으며,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또한, 전체 65개의 규정 중 

76.92%(50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사회 및 

학계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재

검토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연구데이

터 관리 규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4.3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 및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관련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을 수립한 일본의 65개 

대학을 대상으로 규정을 분석한 후, 해당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

는지 여부와,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여부를 조

사하였다.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해

당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와 기

관 리포지터리 운영 상황을 조사한 이유는 대학

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요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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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명 대학의 역할 및 책임 관련 항목 비고

도쿄 도립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도쿄도립대학은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개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데이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구데

이터 관리 및 공개에 대해 일률적인 취급을 강요하지 않는다.

연구데이터의 다양성 인정

국립 대학 법인 치바 대학 

연구데이터 정책

본교는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 공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정비한다.

가고시마 대학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개 정책

가고시마대학은 연구데이터가 논문 등과 마찬가지로 향후 학문

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기반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연구데

이터의 관리, 공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환경을 연구자에게 제공

한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개 정책

(1) 연구데이터를 관리․공개하기 위한 플랫폼 및 리포지토리 

제공

(2) 연구데이터(메타데이터 포함)의 관리 계획 수립 및 행동 

지원

(3) 연구데이터의 활용 지원(공동연구, 산학연계, 아웃리치, 수

업 등)

(4)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계약․법무 등의 작업 지원, 

(5) 연구데이터의 관리, 공개, 활용에 관한 제반 규정 등 정비

(6) 연구데이터의 관리, 공개, 활용에 관한 계몽

(7) 연구데이터를 둘러싼 학내외 상황에 대응한 본 정책의 수시 

재검토

대학의 역할 중 하나로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수시 재검토 포함

<표 6>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대학의 역할 및 책임 예시

법․제도적 측면의 요소인 연구데이터 관리 규

정과 연계하여 시스템적 측면의 요소인 기관 리

포지터리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기 위함에 있다. 

먼저, 65개 대학의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현

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50.77%(33

개)의 대학은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

서와 같은 연구성과물과 함께, 연구자가 연구데

이터를 자유롭게 업로드 및 관리할 수 있는 기

관 리포지터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9.23%(7

개)의 대학만이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관 리포지터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대

학 차원에서 운영하는 기관 리포지터리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리포지터리

의 사용을 권장하는 대학 또한 확인할 수 있었

으며, 33.85(22개)의 대학은 기관 리포지터리

구성 내용 빈도(개) 비율(%)

연구성과물 외 데이터셋 업로드를 지원하는 기관리포지터리 운영 33 50.77

연구성과물 중심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22 33.85

기관 리포지터리 확인 불가  7  9.23

대학 리포지터리 외 타 기관 리포지터리 안내  3  4.61

합계 65 100

<표 7>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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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 지침을 통해 연구

성과물 위주의 업로드를 권장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대학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경우, 전체 

65개 대학 중 20%(13개) 대학에서 관련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데

이터 관리 서비스는 각 대학도서관의 포털을 통

해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데이터 관

리 교육,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 작성 준비, 기관 

리포지터리 이용 및 활용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진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토 대학도서

관은 해당 대학이 발표한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인 ‘교토 대학 연구 데이터 관리 및 공개 정책’을 

기반으로 연구성과물과 연구데이터를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는 기관 리포지터리를 운영함과 

동시에 사서가 주체가 되어 대학 내 연구자를 대

상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 작성 지원 서비스

와 공개 지원 서비스, 기관 리포지터리 이용 안

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도서관 

포털 내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교토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구데이

터 관리 서비스의 목적 중 하나로 2024년 이후

부터 수행되는 일본 과기부 산하의 모든 연구과

제 수행 시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이 필요함을 제

시하고 있었다. 

4.4 소결

일본의 65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관

리 규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2021년 발표된 제6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기본계획에서 기관 리포지토리를 보

유한 모든 대학에서의 데이터 정책 수립률을 

2025년까지 100%를 달성할 것을 정량적 목표

로 설정하였으나, 2024년 8월 기준 일본 내 796

개의 대학 중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을 수립한 

대학은 8.17%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

러나 2021년에 2개 대학이 규정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7개, 2023년에는 24개, 

2024년에는 30개 대학이 관련 규정을 수립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 제6

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의 목표 시

기인 2025년까지 그 기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

로 보인다는 의견 또한(浦田穣司, 2024) 확인

할 수 있다.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에 있어 관

련 정책과 규정의 마련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

한 일본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마련과 관련된 흐름은 앞으로의 대학에서의 연

구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인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을 수립한 일본 

대학 중 대다수는 연구성과물 업로드를 지원하

는 기관 리포지터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를 운영하는 주체는 대학도서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65개 대학 중 50.77%은 연구성과

물 외에도 연구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

관 리포지터리를 운영하는 등 오픈데이터를 위

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대학

의 기관 리포지터리는 주로 대학도서관이 관리 

주체로 나타났으며, NII가 개발․배급한 기관 

리포지터리인 IRDB와 연구데이터 관리 플랫

폼 GakuNin RD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본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은 

학술정보의 공유를 통한 오픈사이언스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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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요구, 

연구 윤리의 확보 등과 같은 오픈사이언스의 

맥락에 기반함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에 더

해 연구데이터의 관리 주체와 소유권,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해외 연구전

문대학의 연구데이터 정책을 ‘오픈사이언스의 흐

름에 기반한 정책’과 ‘대학 정책 및 요구사항에 

기반한 정책’의 두 방향으로 비교․분석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AXIES, 2021), 두 

정책 유형의 절충안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데이터와 관리 기간, 귀속과 관

련된 규정은 일부 대학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관

리의 주체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래의 연구자를 교육하고 훈련하

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자가 다수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반 중 하나인 연구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오픈사이

언스의 한 축으로서의 오픈데이터의 정의와 관

련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대학도서관에서의 연

구데이터 관리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

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 및 국가 차원의 

기관 리포지터리의 운영 등에서 국내와 유사한 

상황인 일본의 사례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사례와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

막으로 일본 소재 796개의 대학 중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을 수립한 65개 대학의 규정을 분석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픈사이언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오픈데이터는 연구데이터의 관리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공유를 통해 충족될 수 

있으며, 연구의 투명성과 재현성을 보증하여 연

구 윤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데이터 재사용을 통

한 부가가치 창출을 야기할 수 있다. 국내의 경

우, 이러한 오픈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대학도

서관 차원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제3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24년~2028

년)과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을 통해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자원

인 사서의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연구가 진

행되고 있었다. 

둘째, 일본은 5개년 계획인 과학기술․이노

베이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정보학연구

소인 NII를 통한 다양한 연구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및 대학․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에 제공

하는 등 국내의 오픈사이언스 관련 정책적 흐

름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

의 타겟 기관, 기관 리포지터리 지원 서비스의 

운영 방향, 연구데이터 포털의 주 참여 기관의 

성격과 연구데이터 등록 절차 등 세부적인 사

항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일본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에서 주로 

도출된 구성 요소는 ①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명, ② 규정의 필요성, ③ 연구데이터와 연

구자의 정의, ④ 연구데이터의 관리․공개 관련 

지침 ⑤ 연구자의 책임, ⑥ 대학의 책임, ⑦ 규

정의 변경 가능성의 7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일

본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에서 연구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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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로 대다수인 87.69%가 연구자를 언급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관리 

책임은 연구데이터의 관리․보존에서 더 나아

가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오픈데이터의 실현의 

의무를 의미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관리 규정에서 대학의 책무는 연구자의 연구데

이터 관리 책임을 돕기 위한 환경 마련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을 수립한 일본

의 65개 대학 중 84.62%가 기관 리포지터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학도서관이 운영 및 관

리 주체가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 위주의 기관 리

포지터리 외에도, 관리 규정의 변경 등을 통해 

데이터셋과 같은 연구데이터 업로드를 지원하

는 사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제시

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구데

이터 관리 규정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① 대

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명, ② 규정의 필요

성, ③ 연구데이터와 연구자의 정의, ④ 연구데

이터의 관리․공개 관련 지침, ⑤ 연구자의 책

임, ⑥ 대학의 책임, ⑦ 규정의 변경 가능성을 

제안한다. 특히 규정의 변경 가능성의 경우, 영

국 소재 대학 중 2011년 최초로 연구데이터 관

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

한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든버러 대학이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맞춰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을 개정한 사례와 관련하

여 보았을 때(Rice, 2022), 필수 구성요소로 자

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 미흡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

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 계획에서의 대학의 

데이터 정책 수립률과 관련된 정량적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국내 오픈사이언

스 관련 정책은 공공데이터의 개방, 국가연구

데이터플랫폼 개발 등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한 

디지털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일본의 경우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의 데이터 공유 인프라를 

중점으로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대

적으로 발전 단계에 있는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련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이 선포된 후, 

일본 대학 내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수립의 흐

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차후 

과학기술기본계획,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대학에서의 연구데이터 관

리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량적 목표

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대학의 연구데

이터 관리 규정의 제정은 대학 환경에서의 연구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대학도서관에서

의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필수 요소인 것

과(浦田穣司, 2024) 연관하여 볼 수 있다.

셋째, 국내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제정과 발맞추어, OAK 리포지터리 와 같은 통

해 국내 다양한 대학에 보급된 기관 리포지터

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OAK 리포지터리

는 PDF, HWP, DOC 등 60개 이상의 다양한 

파일 포맷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학술 논문과 연

구 보고서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연구 성과물 

뿐만이 아닌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데이터

셋까지 아카이빙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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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는 오픈액세스의 이념을 강조

하며 학위논문과 학술논문과 같은 성과물 중심

의 아카이빙 및 서비스가 수행되어 왔다. 2024년 

8월 기준, OAK 국가 리포지터리 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 1,347,465건 중, 기타로 

분류된 319,213건을 제외한 1,028,252건 중 데이

터셋은 132건에 불과하며, 85.22%(876,241건)

가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오픈데이

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연구데이터 포털인 DataOn의 데이터셋 

제공처 및 주 이용자가 대학보다 국내외 다양

한 연구기관과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

하였을 때, OAK 리포지터리는 이미 다수의 국

내 대학에 기관 리포지터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차별화된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대학을 대상

으로 한 새로운 연구데이터 포털을 개발하기에 

앞서, 기 운영되고 있는 기관 리포지터리의 역

할 확대 및 대학 리포지터리 보급 강화를 통한 

기초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 환경의 마련

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국내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제정과 기관 리포지터리의 역할 확대를 통한 

연구데이터 관리 기반의 마련과 관련하여, 대

학도서관을 주체로 한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

가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미

국과 영국과 같은 연구선진국의 사례와 유사하

게 특정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데이터 관리 계

획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정책인 ‘독립행정법

인 일본학술진흥회 사업에서의 연구 데이터 취

급에 관한 기본방침’을 2023년 10월 발표하였

으며 이와 발맞추어 최근 여러 대학에서 대학

도서관을 주체로 한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기관 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내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을 통해 데이터관리계획을 ‘연구데이터

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연구개발과제의 연

구개발계획서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연구과제에 있어서 연구데이터 관리의 필요

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일

본과 같이 대학 내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데이

터 관리 서비스가 대두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이 2023년

을 오픈사이언스의 해로 지정하는 등, 오픈사

이언스는 연구 정책에 있어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사회적 흐름이며 연구 성과물뿐만이 아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의 공유는 연구를 재현하고 확장하는 한편 연

구와 저자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오픈사이언스의 확산에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Arita et al., 2024). 지금까

지의 국내 오픈사이언스 관련 정책은 공공데이

터 개방․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법적 프레임워크 개

발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을 개시하고, 연구데이터 관리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는 등 새

로운 연구 환경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롭게 변화하는 

연구 환경과 발맞추어 연구데이터 관리의 기반 

중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대학 내 제도적 

기반과 관련하여 국외의 사례와 비교하여 시사

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

러나, 국외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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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 분석 외에 실제 정책에 기반한 대학도서

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실행 정보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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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5개 일본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2024. 8. 기준)

대학명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명 제정일

京都大学 京都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0.3.19

名古屋大学 名古屋大学 学術データポリシー 2020.10.20

国立大学法人東京工業大学 国立大学法人東京工業大学の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1.4.16

東北大学 東北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1.12.9

東京都立大学 東京都立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2.2.28

金沢大学 金沢大学 学術データマネジメントポリシー 2022.3.11

広島大学 広島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利活用ポリシー 2022.6.21

群馬大学 国立大学法人群馬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2.7.6

慶應義塾 慶應義塾 学術データ管理․利活用ポリシー 2022.7.21

神戸大学 神戸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2.7.22

鳴門教育大学 国立大学法人鳴門教育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2.10.12

佐賀大学 国立大学法人佐賀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2.3

東京大学 東京大学 研究データ管理․利活用ポリシー 2023.2.22

一橋大学 国立大学法人一橋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3.2

愛媛大学 愛媛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3.3.8

信州大学 信州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3.15

九州大学 九州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3.16

東京外国語大学 東京外国語大学 学術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3.22

名古屋工業大学 名古屋工業大学 学術データポリシー 2023.3.22

大阪大学 大阪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3.3.24

奈良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 奈良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3.27

立命館大学 立命館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3.3.29

同志社大学 同志社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4.1

藍野大学 藍野大学 研究データ管理ポリシー 2023.4.1

千葉大学 国立大学法人千葉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3.6.27

福岡工業大学
福岡工業大学․福岡工業大学短期大学部における 研究データポリ

シー 
2023.7.1

福井大学 国立大学法人福井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7.19

鹿児島大学 鹿児島大学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9.21

東京学芸大学 国立大学法人東京学芸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10.17

静岡大学 静岡大学 研究データマネジメントポリシー 2023.10.18

北陸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 北陸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12.4

滋賀大学 
国立大学法人滋賀大学 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責任ある研究

データの管理․公開に向けて～
2023.12.12

お茶の水女子大学 お茶の水女子大学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12.12

 (제정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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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島大学 福島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12.20

電気通信大学 電気通信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3.12.22

早稲田大学 早稲田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4.1.12

奈良教育大学․奈良女子大学
奈良国立大学機構 奈良教育大学及び奈良女子大学における研究デー

タの管理、利活用に関するポリシー
2024.1.15

山形大学 山形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1.16

麻布大学 麻布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4.1.31

九州工業大学 国立大学法人九州工業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2.7

岡山大学 岡山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2.15

香川大学 香川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2.16

横浜市立大学 横浜市立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4.3.1

帝京大学 帝京大学․帝京大学短期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3.5

徳島大学 徳島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3.7

鳥取大学 鳥取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4.3.13

東京農工大学 国立大学法人東京農工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3.18

琉球大学 琉球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3.19

横浜国立大学 横浜国立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4.3.21

大阪教育大学 大阪教育大学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3.21

東京薬科大学 東京薬科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3.26

三重大学 三重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4.3.26

宮崎大学 宮崎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4.3.28

ノートルダム清心女子大学 ノートルダム清心女子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3.28

京都工芸繊維大学 京都工芸繊維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3.29

山口大学 山口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4.1

筑波大学 筑波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4.1

広島修道大学 広島修道大学 学術データポリシー 2024.4.10

弘前大学 弘前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4.15

名城大学 名城大学 研究データ管理ポリシー 2024.4.17

金沢医科⼤学 金沢医科⼤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5.1

新潟大学 新潟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5.17

飯田短期大学 飯田短期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6.5

長崎大学 長崎大学 研究データポリシー 2024.7.1

大分大学 大分大学 研究データ管理․公開ポリシー 2024.7.23


